
24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출애굽기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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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오?”

백성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매일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들여라.”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매우 작고 둥글게 생긴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24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백성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 

삶아 먹거나 구워 먹었습니다. 

만나는 이른 아침에 내려 해가 뜨겁게 쬐이면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그날 거둔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남겨 두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를 거둔 백성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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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나는 무엇인가요? 만나에 대해 아는 대로 적어 보세요.

2. 다음 중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표 해 보세요.

3.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없었다면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매일매일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영혼에게도 양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아침 10시네.
아함~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가볼까."

(            ) (            ) (            )

"매일 만나 거두러 가기도
귀찮은데 내일은 그냥 오늘

남은 것을 먹지 뭐."

"아침 7시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텐데 어서 가서
거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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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도 살찌게 해 주세요!
1. 여러분은 몸을 위해 양식을 얼마나 잘 먹고 있나요? 다음 보기 중 골라 ○표 
  해 보세요.

3. 다음은 구원받은 승연이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적어 보세요.

2.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있나요? 다음 보기 중 골라 ○표 해 
   보세요.

4.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다짐을 적어 보세요.

  ▶ 날마다 한 장이라도 꼭 읽는다. (      )

  ▶ 일주일에 하루 정도 생각나면 읽는다. (      )

  ▶ 거의 읽지 읽는다. (      )

날마다
밥을 꼭
먹는다.

굶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엄청 먹는다.

"전 요즘에 너무 힘이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양식인 말씀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왜 나의 주인은 몸을

위해서는 많은 양식을 주면서 중요한

저에게는 힘을 낼 양식을 주지

않는 거죠?

거의 먹지
않는다.

(            ) (            ) (            )



부모님
란

선생님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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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생명의 떡

한번은 예수님께서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만나는 영생을 위한 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한 참 떡을 주셨다.

사람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써 내려 온 참 떡이라.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